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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3국

로봇자동화심사과

과 장 전일용 042-481-5474
사무관 양지환 042-481-5928

2018년 2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2월 5일(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안내서비스, 인공지능 로봇에게 

물어보세요!! 
- AI에 기반한 안내로봇 출원 큰폭 증가 -

AI를 이용한 안내로봇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장소를 누빌 예정인

가운데, AI에 기반한 안내로봇 관련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AI에 기반한 안내로봇 분야 특허출원이 2013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5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로봇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니즈를 파악하여 안내서비

스를 제공하는 로봇으로, 24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육체나 감정 노동을

사람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관련 서비스 산업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부응하듯, AI에 기반한 안내로봇 관련 특허출원은

2014년, 2015년에 각각 26건, 39건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2년간(‘16~’17)

출원 건수(133건)는 이전 2년(6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내로봇은 호텔과 쇼핑몰은 물론 금융상품 안내 창구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향후에도 관련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붙임 1, 2].



- 2 -

최근 3년간 AI에 기반한 안내로봇 관련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83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중소·

중견기업이 32건으로 19%, 외국기업이 29건으로 17%를 차지하여

대기업의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3].

이는 AI에 기반한 안내로봇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빠르게 고도화되고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어 해당 시장을

선점하려는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전일용 로봇자동화심사과장은 “AI에 기반한 안내로봇은 여러

유형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점차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해당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조속히

권리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국내기업들의 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

권과 연계한 로봇기술의 연구개발 전략수립(IP-R&D)을 지원하고 있으

며, 관련 선행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IP 서비스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 3국 로봇

자동화심사과 사무관 양지환(☎ 042-481-5328)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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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내로봇 시범운영 사례

<서점 안내용 ‘페퍼’ > <도슨트 로봇 ‘모모’>

<호텔 안내 서비스 로봇> <은행 접객 로봇>



- 4 -

붙임 2  안내로봇 분야 연도별 출원동향(’13~’17)

(’17년은 ’17.11.30. 기준)

붙임 3  출원인 유형별 분석(’15~’17)

구분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외국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개인 계

출원건수(비중) 83(48%) 32(19%) 29(17%) 18(10%) 10(6%) 172(100%)


